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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출자전환 최종승인은 했으나…
SK네트웍스 정상화가 SK에도 이익 … 불확실성 해소 속단은 이른 듯

SK 이사회가 SK네트웍스에 대한 출전전환안을 최종 승인했다.

SK(대표 황두열)는 10월26일 오후 4시 종로구 서린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8500억원 보통주 출자를 골

자로 하는 SK네트웍스(옛 SK글로벌) 유상증자 참가를 확정지었다.

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27일 채권단 출자전환분을 포함한 총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금납입이 가능해져 

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.

SK는 이사회에서 8500억원 출자전환을 포함해 주유소 및 충전소 공유지분의 원상회복, 경영정상화 협조를 

위한 확약서 승인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.

SK 관계자는 “참석 이사들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계획과 SK네트웍스 경영정상화 노력 등 2003년 6월15일 

이사회 이후 변화된 경영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현금흐름, 유동성 및 손익 측면에서는 물론 석유사업에 

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자전환을 통한 SK네트웍스 정상화가 SK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뜻

을 같이했다”고 밝혔다.

이전 이사회에 비해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, 이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해석

이다.

또 참석자들이 이사회 중심의 경영, SK 투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지금과 같은 사태의 재발

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사회에는 손길승 회장, 최태원 회장을 제외한 황두열 부회장, 김창근 사장, 유정준 전무 등 사내이사와 박

흥수 연세대 교수, 하죽봉 변호사, 한영석 변호사, 박호서 이사 등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참석했

다.

김창근 사장은 참석은 했으나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았으며, 김중환 이사는 24일부로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

로 알려졌다.

한편, SK 이사회가 SK네트웍스에 대한 출자전환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출자전환에 반대해 온 소버린자

산운용과 SK 노동조합, SK 소액주주연합회 등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.

SK 측은 “소버린자산운용 등 여러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

이며 SK네트웍스 경영정상화가 SK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사회 결정에 대해 수긍할 것으로 

기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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